
故事와 불
(연재 제47회)

  산티아고 가는 길

제주 올레길을 계획할 때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는 스페인 북부의 「산티아고 가

는 길」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, 쿠바 사람 알레호가 쓴 단편소설 「산티아고 순

례길(Camino de Santiago)」이 활자화 된 이후이다.

본래 카톨릭 신도들의 성지순례 코스였던 이 길들은, 스페인 혹은 유럽의 여타 지

역에서 산티아고 대성당에 이르는 여러 갈래의 순례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지만, 사

람들은 흔히 「프란세스 루트」(프랑스 국경 근처, 스페인 북부의 동쪽에서 서쪽에 걸

친 약 800 ㎞의 길)를 산티아고 가는 길로 대변한다. 마치 중국의 만리장성 하면 으레 

북경 근처의 팔달령장성(八達領長城)을 떠올리는 것처럼.

스페인의 수호성인으로 꼽히는 야곱(산티아고)은 예수의 뜻을 받아 세상 끝까지 복

음을 전파하겠다는 열망으로 이 길들을 걸었고, 후일 팔레스타인에서 순교한 그의 유

해가 유언에 따라 피니스테레 해안으로 상륙하여 현재의 산티아고에 안장되었으며,

그 자리에 지금의 산티아고 대성당이 세워졌다.

순례길은 아름다운 주변 경관에 마음의 눈이 더해져 「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

길」이 되었고, 카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이 길을 

걸으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대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.

산티아고 가는 길이 나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한 것은 땅 끝 마을 「피니스테레

(Finisterre)」이다. 사람들은 수삼 일 혹은 수십여 일을 걸어 기진맥진 산티아고에 이

른 뒤, (그 중 일부는) 마지막 3일을 더 걸어서 이곳에 간다.

성 야곱의 유해가 배에서 내려진 역사적 현장을 보고자 하는 순례자도 있겠으나,

내게 더 궁금한 것은 산티아고 고행을 마친 이곳에서의 의식이었다.

전통에 따르면 여정을 마친 순례자는 땅 끝 피니스테레에 온 뒤 세 가지 절차를 거

친다고 하는데, ▴해가 지기 전에 땅 끝 등대에 도착하여 석양을 바라본 후 불을 피

우고 그 동안 입었던 옷과 신발 등을 태운다. ▴그리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 몸을 씻

으면 그 간의 고통이 모두 치유되고, ▴이 곳의 신선한 해산물로 배를 채운 후 달콤

한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날 순례자는 「새로운 사람」이 된다는 것이다.

산티아고 순례길은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다고 한다. 무엇 때문에 

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.

무엇보다 그들은 낯선 그 길을 핑계 삼아 「방랑의 끼」를 발산하였을 것이다. 더

불어 힘든 여행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, 자기성찰, 삶의 의미도 찾아보았을 것이다.

인생도 여행도 뒤돌아볼 때 더 풍요로워진다던가? 대성당을 향한 힘겨운 여정은 산

티아고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「기쁨의 언덕」에서 한 줄기 환희의 눈물과 함께 추스

르고, 마음을 다잡아 다시 내딛는 피니스테레로 향하는 길은 「가슴 저 깊은 곳에 열

망과 회한(悔恨)을 담은 아주 힘든 여유」 쯤으로 새기고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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